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웨스트햄전45초만에벼락골·1도움 시즌 초반7경기서8골·4도움
꺋원샷원킬꺍손흥민,역대급퍼포먼스

한국축구 ‘부동의 에이스’ 손
흥민(28·토트넘)이 또 화력을
뽐냈다.

손흥민은 19일(한국시간) 런던 토트넘 홋스퍼 스타
디움에서 열린 2020∼2021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
그(EPL) 5라운드 웨스트햄과 홈경기에서 전반전 킥
오프 45초 만에 ‘영혼의 단짝’ 해리 케인(잉글랜드)의
어시스트를 받아 선제골을 터트렸다. 올 시즌 리그
7호이자 시즌 8호 골로 EPL 통산 60번째 득점이다.

활약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. 불과 6분 뒤에는 케
인의 추가골을 어시스트했다. 올 시즌 리그 2호이자
시즌 4호, EPL 통산 35호 도움이다. 특히 손흥민과 케
인은 각각 1골·1도움씩을 올리며 완벽한 궁합을 뽐냈

다. 둘은 통산 27·28번째 골을 합작했다.
그럼에도 토트넘은 웃지 못했다. 전반 16분 케인의

2번째 골에 힘입어 3-0까지 앞섰으나, 후반 막판
10분 동안 3골을 내주고 승점 1을 추가하는 데 그쳤
다. “득점의 기쁨보다 이길 경기를 놓친 아쉬움이 훨
씬 크다”는 손흥민의 말처럼 3-3 무승부라는 결과는
굉장히 안타깝다.

하지만 손흥민은 팀의 주축다운 역할을 충실히 해
냈다. 동시에 웨스트햄과 유쾌한 인연도 이어갔다. 이
날까지 리그 컵을 포함해 웨스트햄과 11차례 대결에
서 5골·6도움을 올렸다. 지난해 11월 마우리시오 포
체티노 전 감독(아르헨티나)과 바통 터치한 조세 무리
뉴 감독(포르투갈)의 토트넘 사령탑 데뷔전 상대도 웨
스트햄이었고, 당시 손흥민은 ‘무리뉴 시대’의 첫 골을
성공시켰다.

햄스트링 부상에서 돌아온 뒤 치른 맨체스터 유나이
티드와 EPL 4라운드 원정경기에서 2골·1도움을 올린
데 이어 10월 A매치 휴식기를 마치자마자 시작된 손흥
민의 화력 페이스가 심상치 않다. 유럽축구연맹(UEF

A) 유로파리그 예선 2경기(1골·2도움)와 EPL 5경기
(7골·2도움)에서무려 12개의공격포인트를올렸다.

이는 유럽 무대에 안착한 이후 가장 빠른 속도다. 올
시즌 개막 3경기만인 사우샘프턴전에서 4골을 몰아친
것을 시작으로 손흥민은 폭풍질주를 이어가고 있다.
그라운드를 누비며 침묵한 경기는 2차례에 불과했다.

18골·12도움을 기록한 지난 시즌에도 초반 7경기에
선 2골밖에 뽑지 못했고,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
진출로 프로 커리어에 정점을 찍은 2018∼2019시즌
에도 총 20골·10도움을 기록했음에도 초반 7경기에선
골 맛을 보지 못했다. 현재의 흐름이라면 2016∼
2017시즌 기록한 자신의 EPL 시즌 최다골(14골) 경신
은 시간문제일 뿐이다.

놀랍게도 손흥민이 올 시즌 시도한 슛은 고작 11회
에 불과했다. 그 중 유효 슛이 9회였고, 7골이 여기서
터졌다. ‘원샷 원킬’ 절정의 골 감각을 마음껏 발산하
는 에이스의 전진에 전 세계의 스포트라이트가 쏟아
지고 있다. ▶ 관련기사 2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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퉐팦 EPL 7호골…통산 60번째득점
퉐팧 18골 쏜 전시즌 초반 7경기 2골
퉐팪 11개 슈팅서 7골 결정력도 최고

토트넘 손흥민(7번)이 19일(한국시간) 런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(EPL) 5라운드 웨스트햄과 홈경기에서 전반전 킥오프 45초 만에 득점한 뒤 동료들의 격한 축하를 받고 있다. 손
흥민은 해리 케인의 추가골까지 도와 1골·1도움의 만점 활약을 펼쳤다. 유로파리그를 포함한 올 시즌 초반 7경기에서 8골·4도움을 올린 손흥민은 벌써부터 EPL 개인 최다골 경신을 바라보고 있다. 런던 ｜ AP뉴시스

35세 무관의 골퍼 꺋코크랙의 인생극장꺍…PGA투어 데뷔 9년만에, 233번째 도전서 감격 첫 승 ▶ 2면

역시 ‘파격의 아이콘’이다. 가수 제시가 가슴이 깊게 파인 절개선으로 섹
시함을 강조한 의상을 입고 팬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. 19일 SNS를 통해
공개한 사진에서 볼 수 있듯 제시는 가요계와 방송가를 휩쓴 ‘센 언니’답
게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으로 분위기를 압도한다. 제시는 최근 프로젝트
걸그룹 환불원정대의 멤버로 활약을 펼치고 있다. MBC 예능프로그램
‘놀면 뭐하니?’의 일환으로, 가수 엄정화·이효리·화사와 걸그룹으로 뭉
쳤다. 제시의 화려한 랩실력이 더욱 돋보이는 신곡 ‘돈 터치 미’(DON’T T
OUCH ME)는 공개한지 9일이 지난 19일 현재까지 각종 음원차트 1위를
지키고 있다. 세 번째 미니음반 ‘누나’(NUNA)의 타이틀곡 ‘눈누난나’로
지난 한 달여간 5위권 내에 머물렀던 저력을 이어가는 셈이다. 예능프로
그램 섭외 ‘러브콜’도 잇따른다. 현재 방영 중인 tvN ‘식스센스’로는 특유
의 솔직한 매력을 뽐내 여성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, SBS 디지털 예능
프로그램 ‘제시의 쇼!터뷰’ 진행자에 이어 11월에는 엠넷 오디션프로그
램 ‘캡틴’의 심사위원으로도 나선다. 유지혜 기자 yjh0304@donga.com

은비로·제시로…방송가 싹쓸이


